
방적의 얼룩실 - 색다른 방식으로 개발 

 

방적공장의 정방기에서 실의 굵기를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

따라 섬유의 공급량이나 공급속도를 불규칙하게 조정해 줌으로써 인위적으

로 섬유속을 굵게 하여 얼룩실을 생산해 오고 있는데, 일본에서는 이러한 방

식과는 다른 방식의 얼룩실을 개발하고 있다. 

도호(東邦)텍스타일에서는 실의 굵은 부분에만 다른 종류의 섬유를 공급하

여 두 가지 섬유가 겹치게 하고, 가는 부분은 한가지 섬유만으로 구성된 얼

룩실을 뽑는 데 성공하였다. 

이 얼룩실로 편성포를 짠 다음 두 가지 섬유를 각기 다른 색으로 염색하

면 색이 서로 다른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분포함으로써 색다른 효과를 보이

게 된다.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섬유속이나 필라멘트에 면섬유의 공급을 조정

하여 얼룩실을 만들기도 하고, 면에 레이온 단섬유의 공급을 조정하는 등과 

같이 각종 섬유를 짝지워 얼룩실을 만들 수가 있으며, 생산이 가능한 얼룩실

의 굵기도 7∼60수로 광범위하다. 

도호텍스타일은 2002년 5월에 5대의 컴퓨터 제어장치를 도입하여, 기존 얼

룩실과는 다른 방식인 얼룩실을 뽑을 수 있게 정방기를 개조하였다. 이 얼룩

실이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, 2002년 11월에 추가로 3대의 정방기에 컴퓨

터 장치를 장착하였으며, 주문이 급증하자 2003년에 또 3대의 장치를 추가로 

장착하여 현재 11대의 정방기로 새 아이디어의 얼룩실을 생산할 수 있게 되

었다. 

신나이가이멘(新內外綿)은 불규칙하게 섬유를 많이 공급해 줌으로써 얼룩

실을 굵게 해 주는 것과는 반대로, 섬유의 공급량을 줄여주는 방식의 얼룩실

로서, 30수의 실이 불규칙하게 60수 정도로 가늘게 되어 있다. 이 얼룩실은 



가는 부분이 돋보임으로써 청량감(淸凉感)을 나타내주고 있다. 순면사와 “텐

셀” 100%의 얼룩실을 상품화하여 2004년 춘하절 소재로 시판할 예정이다. 

이들 얼룩실로 짠 편성포는 두 가지 종류의 섬유로 된 경우에는 두 가지 

색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색다른 효과가 있으며, 굵기가 얼룩을 이루고 있

는 실로 짠 천은 굵은 부분이 몰린 부분과 가는 부분이 몰린 부분으로 입체

감이 생기며, 천의 조밀정도에 차이가 생겨 얇은 부분은 천의 뒤가 비쳐 보

이기도 하여 다른 천에서는 볼 수 없는 묘미를 풍기기도 한다. 


